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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

박 지 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정서조절은 사회생활과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초진단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향후 적응에 기초가 되는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

다. 현 연구는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헌들을 리뷰하고 이 시기에

발달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서조절의 정의, 단계별 정서조절

발달 양상, 뇌와 정서조절의 발달,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부모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및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정서조절 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서조절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정서조절, 아동․청소년, 발달정신병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예방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학술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지선, 부산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Email: lala@cup.ac.kr

정서는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인간 적

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많은 연구자들

이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정서는 그 중

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왜

냐하면 오랫동안 이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정서 그 자체를 비이성적이며 본능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정옥분, 정순화, 임정화, 2008). 그

러나 정서혁명의 영향으로 정서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정서조절, 정서

이해, 그리고 정서지능과 같은 구성개념들과 관련

된 연구 결과들이 지나치게 과하게 보고된 면도

없지 않다(Cole, Martin, & Dennis,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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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

으로 경험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에 여러 정서 관련 개념 중에서도

정서조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 능력은

정신건강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Gresham &

Gullone, 2012),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의 질, 그

리고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다(Repetti, Taylor, &

Seeman, 2002).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고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주

관적 안녕감도 높아(Larsen & Prizmic, 2004), 정

신적으로 더 건강하다 할 수 있다. 반면, 정서조절

이 잘 안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

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며 더 많은

심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정서조절에서의 결함

은 불안(Baker, Holloway, Thomas, Thomas, &

Ownes, 2004), 우울(Rude & McCarthy, 2003)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장애(Repetti et al., 2002)와

관련이 있다. 정서조절은 그 자체로 신체적, 정신

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걱정과 스트레스

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심태경, 이민

규, 2013)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현재 초진단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빈약한

정서조절 능력(Ehring & Watkins, 2008; Moses

& Barlow, 2006; Kring & Sloan, 2010)은 발달

정신병리학의 핵심주제(Cloe, Michel, & Teti,

1994)로 많은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이 관심을 갖

고 있다(Silk, Steinberg, & Morris, 2003). 정서

조절이 발달정신병리학의 핵심주제라는 것은 정

서조절을 발달의 연속성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발달정신병리학은 개인의 부

적응 행동의 기원과 과정에 관해 연구하나(Cole

et al., 1994),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발달의 일탈

이나 왜곡을 이해하기 위해 정상적 발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장휘숙, 1998). 성인

기 적응에 기초가 되는 정서조절 능력은 아이가

태어나 성장해감에 따라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간다. 무엇보다도

아동기는 사회성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사회성과 인지 발달은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

년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정서조절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성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서조절과 부

적응 간의 관계를 밝히거나 특정 정서조절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

이 맞추어져 왔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에 대한

기초 연구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능력

의 발달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서조절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두 번째로 단계별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 과정, 뇌 발달과 정서조절

발달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있어 주양육자의 영향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정서조절을 포함한 자기통제 능력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아동․청소년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

서의 정서조절 관련 개입과 연구 동향을 살펴보

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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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의 정의

정서조절에 대한 접근에는 2요인 접근과 1요인

접근이 있다. 먼저 2요인 접근 관점에서는 정서조

절이 1)정서생성과 정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2)

정서가 유발된 후에 뒤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

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2요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강렬한 정서를 경험한 후, 이 정서를

감소시키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1요인 접근

에서는 정서와 정서조절이 외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결합된 것으로 정서조절이 정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에서의 어떤 과정을 수정하는 것이며, 정서

과정이나 정서 활성의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Putnam & Silk, 2005). 정서조

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측정방법을 비롯

한 연구 방향이 구체화되기에 정서조절을 정의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서조절 연구가

시작된 이래 정서조절에 대한 많은 정의가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

(Weinberg & Klonsky, 2009).

정서조절 연구에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는

데(Bariola, Gullone, & Hughes, 2011), 그 중 하

나는 Young이 1943년에 제안한 것으로, 정서를

사고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행동을 교란시키는

비합리적 혹은 비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흐름은 Lazarus가 1991년에 제안한 것으로

정서를 우리로 하여금 해가 되는 것을 변별하게

해 주거나 안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적응의 기제

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후자가 전자의 흐름보

다 더 우세하여 정서가 개인과 개인이 놓여 있는

환경 간의 관계를 시작, 유지, 변경, 종결하게 하

는 것을 돕는 기능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본

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는지, 한 요인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정서조

절이 인간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정서조절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조절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Tompson(1994)은 효과적인 정서조절이란 융

통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수

행을 고취시키며 생리학적, 각성, 얼굴표정, 행동

적 표현, 동기, 개인 간 목표, 개인 내 목표, 인지

적 평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서조절이 비록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기능을 지

니고 있으며 정서조절의 발달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Gross(1999)는 정

서조절이란 경험하고 있는 정서, 경험하게 될 정

서에 의식적, 자발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이

러한 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일련의 이질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정서조절

을 선행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반응에 초점을

맞춘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선행사건에 초점을

맞춘 유형에는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할당, 인

지적 변화가 반응에 초점을 맞춘 유형에는 반응

조정이 포함된다고 보며 인지적 변화와 반응 조

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서

조절의 두 가지 뚜렷한 유형은 선행사건에 초점

을 두는 정서조절전략과 반응에 초점을 두는 정

서조절전략으로 보았다(Gross, 1998b; 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평가와 같이 선행사건에 초

점을 두는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를 유발하는 시

스템에 대한 투입의 조작을 의미하나, 표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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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반응에 초점을 두는 전략은 시스템의 산

출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재평가는 강

렬한 부정적인 정서를 하향 조절하기(down-

regulating)위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Ochsner & Gross, 2004), 안와전두피질(orbito-

frontal cortex)이라는 억제성 연결(inhibitory

connections)에 의하여 편도체와 같은 정서를 산

출하는 뇌 영역에서 측전전두영역(lateral

prefrontal regions)의 하향식 조절(top-down

regulation)을 포함한다(Lorenz, Minoshima, &

Casey, 2003; Quirk & Berr, 2006).

Cole 등(2004)은 정서조절이란 매 순간의 맥락

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서 양상을 수정하는 지

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Gratz와 Roemer

(2004)는 정서조절을 정서자각과 이해, 정서수용,

충동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목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 목표와 상황적 요구에 맞춰

융통적으로 자신의 정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서조절이란 내․외적인

과정으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며, 인지

적, 행동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의 발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인지 기능이 감퇴

하는 것(Zacks, Hasher, & Li, 2000)과는 달리 정

서기능은 개선된다(Carstensen & Lockenhoff,

2003). 그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융통

성이 증가하기 때문에(Labouvie-Vief, Hakim-

Larson, & Hobart, 1987), 그리고 유의미한 타인

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더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Orgeta, 2009).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증도 감소하는데(Costa &

McCrae, 1992),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이든 성인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더 적었을 뿐 아니라(Gross,

Carstensen, Pasupathi, Tasai, Skorpen, & Hsu,

1997) 정서관련 신경계 활동도 적었다(Levenson,

Carstensen, Friesen, & Ekman, 1991). 정서조절

에서의 연령 관련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

Lawton, Kleban, Rajagopal, 및 Dean(1992)은 젊

은 성인에 비해 나이든 성인이 좀 더 많은 정서

적 통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서조절결함은 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는 발달

과제를 성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odge & Garber, 1991). 많은 정신과 질환은 아

동기 혹은 청소년에 나타나는 정서조절에서의 결

함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정서조절 결함 과정에

기저 하는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발달적 접

근이 필요하다(Pitskel, Bolling, Kaiser, Crowley,

& Pelphrey, 2011). 정서조절에 대한 발달적 연구

는 향후 개인차와 정서 조절 발달의 기초가 되는

기질, 성숙, 사회적인 영향력이 발달하는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초점을 맞춰왔다(Eisenberg,

Champion, & Ma, 2004). 이 시기는 정서가 유발

되는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여 원인과 결

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정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서이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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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요한 발달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Stegge

& Meerum Terwogt, 2007). 따라서 이 시기에 연

구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

으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서조절은 점진적으

로 발달하기에 유아기나 학령전기 아동 뿐 아니

라 중기,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발달적 관점에

서 Zeman, Cassano, Perry-Parrish 및 Stegall

(2006)과 Cole 등(1994)이 정리한 발달 단계별 정

서조절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뇌와 정서조절 발

달, 정서조절 발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

모 요인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유아기와 걸음마기. 태어난 지 3개월 된 유아

는 분노, 공포, 기쁨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와 관련

된 보편적인 안면 표정을 보인다. 3～12개월의 유

아와 태어난 지 1～2년 된 걸음마기 동안 아동의

정서 발달은 일차적으로 정서표현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어른들은 정서를 유발한 사

건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진정시키는 행

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내 보이는 것

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생의 첫 1년 동안의 정서조절곤란은 유아가 가

진 정서조절 자원과 상황적 요구가 잘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 또한 역기능적인 양육과도 관련이

있는데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보호자로

하여금 적당한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할 때 성마

름, 무관심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정서적 각성을 통제하는 방법 중 일

부를 학습하게 된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정

서의 강도, 지속성이 증가하며 반응 잠재기는 감

소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정서 강도, 지속성, 기

분 변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유아기와 걸음마

기의 적응적인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

는 적절히 반응해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

하며 이런 상호작용에서의 실패가 향후 해로운

결과를 야기한다. 기질적으로 까다로울수록 부정

적인 정서 반응 역치가 더 낮으며 부정적인 정서

를 조절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정적

인 정서성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훗날 정신병리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위험 요인이 된다.

유아기에 자신의 정서를 내 보이는 것과 관련

된 정서 사회화가 시작된다. 걸음마기에는 수치심,

당황, 자긍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자의식적 정서는 문화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걸음마기 후반에 아이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정서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 다양한 정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

는 것은 정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조

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자기 조절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학령전기. 학령전기와 초기 학령기 동안에는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증가한다. 표현

규칙은 사회적 맥락 요구와 일치하게 정서 행동

을 수정하도록 안내하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규칙

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 조절은 자신의 내적인

정서 경험과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얼굴표정, 목

소리, 그리고 행동 표현을 의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현규칙 전략은 동정심을 유발

하기 위해 고통을 과장하는 것, 실제로 매우 화가

났지만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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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서의 최소화, 실망했을 때에도 행복한 표

정을 짓기와 같은 정서 표현의 대체, 그리고 포커

페이스와 같은 정서 표현의 중화를 포함한다.

학령 전기는 새로 태어난 동생, 유치원 선생님,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등으로 사회적 망이 확장

되는데 이런 변화가 정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시기부터 아동기 동안에는 상황

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정서 강도와 지속성을 조

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정서 반응성과

정서조절에서의 개인차는 문제가 없는 학령전기

아동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학령전기 아동을 감별

할 수 있게 한다. 학령전기 동안 자기조절 전략이

증가하는데 아동이 처한 상황이 정서를 잘 처리

하는 능력의 발달을 방해할 때, 아동은 부인, 해리

혹은 잘못된 행동과 같이 좀 더 미성숙한 대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유아기나 초기 아동기 동

안에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찰하고, 정서 상태의 결과를

학습하며, 정서에 관해서 말하고, 정서 경험을 조

절하며, 정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전

략들을 습득해야 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인지, 사회적 발달이 이루

어짐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도 발달하게 되는데,

아동기 동안에는 자신의 정서경험을 내면화하고

정서조절을 양식화한다. 학령기 아동은 밖으로 표

현된 정서가 주관적인 정서경험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기 아동기에는 아동

의 표현규칙 이해와 사용이 더욱 더 증가한다. 성

별에 따라 조절 방식이 다른 성별 사회화가 두드

러진다. 또한 한 상황에서 겉으로 보여 지는 타인

의 정서반응이 그들 내면의 정서반응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특히 중기 아동

기는 정서 문제의 출현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12세에서 18세까지의 중기 아동기로부터 청소년

기까지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더욱 발달한다.

정서조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동기, 정서 유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다. 자신의 정서표현

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는데 부모에서 또래로의 사회적 관계 변화는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

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정

서표현의 강도나 빈도가 증가한다. 무엇보다도 청

소년기 동안 발생하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체계에서의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서를 유

발하는 무수히 많은 상황에 처하게 하므로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정서 관리가 필

요하다(Larson & Richards, 1991). 청소년기는 좀

더 빈번한,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Larson & Lampmanpetraitis, 1989). 따라서 청소

년 시기는 정서조절을 연구해야 하는 적절한 시

기인데 Silk, Steinberg 및 Morris(2003)는 그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박지선, 2008에서

재인용). 우선 청소년기는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

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도

기로, 청소년 시기의 정서경험은 다른 어느 시기

보다도 강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조절에 기저

하는 호르몬, 신경, 인지 체계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성숙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동장애나 행동장

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리의 출현이

청소년기 동안에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의 적응과 정신 건강을 이해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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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 과업

은 지속적으로 정서조절 기술을 습득하여 그 기

술을 숙달하는 것이다(Adraian, Zeman, Erdley,

Lisa, Homan, & Sim, 2009)

뇌 발달과 정서조절. 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강력한 유인물이 존재할 때, 목적 지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발달한다(Keating & Bobitt, 1978; Case, 1972;

Pascual-Leone, 1970). 중기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전두피질과 변연계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성

숙(Spear, 2000)이 정서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teinberg, 2005).

정서조절에 관여하는 주요 뇌 부위는 편도체

(amygdale),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대뇌

전측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시

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시스템(Hypothalamic-

pituitary-adrenocortical System; HPA system),

미주신경톤(vagal tone) 등이다(Zeman, Cassano,

Perry-Parrish, & Stegall, 2006). 여기서는 편도체,

전전두피질, 대뇌전측대상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편도체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과 정서 각성 유도, 감시, 종결에 중심 역할을 담

당한다. 정서와 관련된 얼굴 표정에 대한 편도체

활동성은 3.5세와 8.5세에 증가한다(Todd, Evans,

Morris, Lewis, & Taylor, 2011). 청소년기는 스트

레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더욱 더 발달하는 시기이지만 급속한 신체 변화

와 호르몬 분비, 독립과 의존성 간의 갈등으로 정

서적으로 예민해져 부적응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

(박지선, 2010).

전전두피질의 성숙은 추상적 사고, 문제해결, 연

역적 추론과 같은 좀 더 고차원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정

서조절에 있어 중요하다(Steinberg, 2005).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집행기능인 전전두피질은 지속적

인 시냅스 생성을 통해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

까지 가장 더디게 발달하는 뇌 영역으로(Rakic,

Bourgeois, & Goldman-Rakic, 1994), 사고, 행동,

정서의 의식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다(Baddeley,

1996). 전전두엽과 정서조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좌측 전두 활동성은 접근 관련 행동, 긍정적

인 기분의 경험, 긍정적인 정서의 지각과 관련이

있는 반면, 우측 전두 활동성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과 지각, 철수 행동과 관련이 있다(Zeman et

al., 2006). 전두엽의 집행기능은 “cool” 집행기능

과 “hot” 집행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cool” 집

행기능은 수 처리, 분류, 규칙 사용과 같은 순수하

게 인지적 문제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반면에

“hot” 집행 기능은 정서와 동기의 조절을 포함하

는 문제와 관련 있다(Hongwanishkul, Happaney,

Lee, & Zelazo, 2005).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집행

기능은 전전두엽 피질(PFC)의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 “cool” 집행기능은 배외측전전두피

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hot”

집행기능은 복내측전전두피질(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에서 기원한다

(Perlman & Pelphrey, 2011). 특히 정서적 각성의

조정은 복내측전전두피질의 대뇌전측대상회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관련이 있다(Lange,

Williams, Young, Bullmore, Brammer, Williams

et al., 2003). 7세에서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

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나이 어린 아동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이든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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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측 전전두피질 영역의 움직임이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성숙해 감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좀 더 효율적인 전두피

질 기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Lamm & Lewis,

2010).

Perlman 등(2011)은 연구를 통해 정서가 조절되

어야 하는 때에 대뇌전측대상회와 편도체의 효과

적인 연결성이 증가함을 발견했는데, 이런 연결성

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갈등과 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한 뇌 영역은 대뇌전측대상회로(van

Veen, Cohen, Botvinick, Stinger, & Carter,

2001), 이 영역은 2세에서 7세 사이의 초기 연령

에서 발달되기 시작한다(Rueda, Fan, McCandliss,

Halparin, Gruber, Lercari et al., 2004).

종합하여 뇌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의 발달

과 관련이 있는 편도체, 전전두피질, 대뇌전측대상

회 등의 뇌 영역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부모의 정서조절

과 정서표현.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

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서조절

능력 또한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족 맥

락 안에서 부모의 정서 표현의 빈도, 강도와 유인

가(valence)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적 발

달과 관련이 있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가령,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으

면서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적은 부모를 둔 8세

에서 12세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할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Fosco & Grych, 2007). Thompson(1994)은 아동

의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 뿐 아니라 정서조절 발

달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보

았다. 부모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개입 방식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도록 돕기 때

문이다. 아동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과 부모의 정

서 사회화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

여, 다수의 정서조절 이론가들은 아동이 모델링과

사회적 참조 경로를 통해 부모의 정서조절 양상

을 모방한다고 보았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Bridges, Denham, &

Ganiban, 2004; Thompson, 1994). Cole 등(1994)

는 아동이 내재화를 통해 부모와 유사한 정서조

절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았고, Yap과 그의

동료들(2008, 2010)은 청소년 자녀가 부정적인 정

서를 표현할 때, 엄마가 불쾌해 하거나 질책 혹은

혐오스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부적응적인 정서조

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 부모의

정서 사회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

여 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

자녀에게 정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림 1에 부모

와 자녀의 정서, 정서조절, 결과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모의 정서 사회화의 교류모델(Zeman

et al., 2006)을 제시하였다. Barrett와 Campos는

아동의 정서적 유능감이 부모의 정서 표현에 의

해 영향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식을 가정했다. 첫

째, 부모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

녀의 정서 표현에 영향을 준다. 둘째, 부모는 특정

정서의 언어표현, 얼굴표정, 행동 표현을 모델링한

다. 셋째, 부모는 정서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

동이나 행동 경향성을 보여 준다. 넷째, 부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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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행동

아동의 정서
부모의 정서

부모의 행동
부모의

정서조절

<그림 1>. 정서조절에 있어 부모 사회화의 교류 본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Zeman et al., 2006)

녀에게 자신만의 정서력(emotional history)을 바

탕으로 한 정서 환경을 제공한다.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인지,

언어, 사회적 성숙과 함께 발달하므로(Kopp,

1989) 유아기부터 초기 아동기의 정서조절과 부모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John & Gross,

2004). 반면에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활발히

탐색되지 못했다(Bariola, Gullone, & Hughes,

2011).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에 있어 주양육자의 영향이 큼

을 참고로 할 때, 부모가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관

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정서조절과 아동․청소년 정신병리와의 관계

특정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정서조절 방식은

적응 기능을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키며 그런

방식들이 정신병리 증상을 뒷받침하거나 증상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방

식을 정서조절 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라

한다(Cole et al., 1994). 정서조절곤란은 단순히

조절되지 않은(unregulated) 정서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즉, 정서조절곤란은 정서가 조절되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정서를 조절함에

있어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너무 과하게 조

절되거나 너무 조절되지 않아서 파생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많은 정신장애는 아동기 혹은 청소

년 초기에 나타나는 정서조절에서의 결함으로 특

징지을 수 있는데(Davidson & Slagter, 2000), 빈

약한 정서조절 능력은 정신장애진단편람(DSM)의

축 I 장애의 반 이상, 그리고 축 II 장애 모두와

관련이 있다(Gross & Levenson, 1993). 특히 자폐

증(autistic disorder)은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안면 표현이 적거나 없

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스

트레스를 받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파괴적 행동장애(disruptive behavior

disorder)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 죄책감이나

후회가 부족하며 과민하고 분개하며 낮은 좌절감

내력, 복수심, 짜증 등을 특징으로 할 뿐 아니라,

불안 관련 장애(anxiety-related disorder)는 비현

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과 공포, 자기 확신의 부

족, 소심함, 뚜렷한 긴장감 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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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et al., 1994).

정서조절에서의 결함은 아동기 정신병리와 관

련이 있었는데(Keenan, 2000) 특정 유형의 정신병

리와 관련하여 정서조절결함의 일반성과 특수성

에 대한 증거들이 존재한다(Adrian, Zeman,

Erdley, Lisa, Homan, & Sim, 2009). 즉, 내재화와

외현화 장애 둘 다에게 공통적인 ‘비특정적 정서

역기능 요인(Steinberg & Avenevoli, 2000)’이 있

다는 증거가 있는 반면, 외현화와 내재화 행동문

제는 각각 정서를 조절하지 않는 것(under-

regulation of emotion)과 정서를 과하게 조절하는

것(over-regulation of emotion)과 관련이 있다

(Plutchik, 1993)는 증거가 있다. 특수성 가설에서

는 특정 정서조절결함이 특정 유형의 부적응적인

행동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Adrian,

Zeman, Erdley, Lisa, Homan, & Sim, 2009). 기분

장애와 같은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데 어

려움이 더 많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데 있

어서도 더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고하였고

(Garber, Braafladt, & Zeman, 1991)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할 때 회복되는 시간도 더 길었다

(Sheeber, Allen, Davis, & Sorensen, 2000).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약물 사용,

위험한 성행동과 그 밖의 부적응적인 행동 문제

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위험 행동(Hessler &

Katz, 2010)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정신병리가 증

가하는 시기(Gilbert, 2012)이다. 청소년기 위험 행

동과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다루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정서조

절 방식과 정서적으로 유도된 행동이 청소년기

위험 행동의 중요한 예측인자일 수 있다(Cooper,

Wood, Orcutt, & Albino, 2003). 아동과 성인보

다 청소년은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더

빠르고 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경험하

며 정서 편향도 더 강하였고 정서 상태의 변화도

더 심하였다(Tottenham, Hare, & Casey, 2011).

아동․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정

서조절

정신병리가 발달함에 있어 정서와 정서조절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치

료적 개입은 정서기능에 대한 강조 없이 인지적

이고 행동적인 기능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Izrd, 2002). 비록 정서조절에 관하여 합의된 정의

는 없지만 정서조절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와 그 경험의 역사적 근원을 이해하는 것,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

그리고 정서를 수정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정

서양상을 경험하는 것 등과 같이 많은 치료적 함

의를 가진다(Cole et al., 1994).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치료(Emotion-

focused therapy; EFT)에서는 정서경험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기서는 “정서도식

(emotion schemes)”을 강조하는데 정서도식이란

미래의 정서경험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

라서 EFT에서는 부적응적인 정서도식을 포함하

는 내담자의 정서자각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치

료자들은 내담자가 정서도식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정서도식의 역사적 토대와 정서 처리 과정

에 대해 작업한다. EFT에서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적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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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eg, Kendall, Comer, & Robin., 2006).

정서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에 예방적 노력

에 정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적용된 것은 비교

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다(Suveg et al., 2006). 불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Suveg 등(2006)의 정

서중심인지행동치료(emotion-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ECBT)는 Kendall의 CBT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깊이 정서를 이해하기와 정서 조절 관련 기술의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 치료를 받은 후 정서 관련

기술과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불안 증상

은 감소하였다. Suveg 등(2007)은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검

토한 후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에게서 확인된

정서결함이 우울증의 우울감, 불안장애의 불안감

과 같은 특정 장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광

범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경제

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아동을 대상

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

로젝트에 참여한 아동에게 실시한 Izard,

Trantacosta, King과 Mostow(2004)의 정서 강좌

(Emotion Course; EC)는 아동의 정서 지식과 부

정적인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예방적 개입이다. EC는 행복, 슬픔, 분노, 공

포 정서의 내용으로 22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가 훈련을 받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

여했던 아동들은 이후 정서 지식이 증가하였고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

Kovacs, Sherrill, George, Pollock, Tumuluru와

Ho(2006)는 7세에서 12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맥락 관련 정서조절 치료(contextual emotion-

regulation therapy; CERT)를 실시하였다. 이 치

료는 10개월 동안 30회기로 구성되는데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의 회기를 구성하나 점

차 한 달에 한 번으로 회기를 줄여 나간다. 발달

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인 CERT는 대인 관계적

맥락에서의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어 주 양육자를

참여시킨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주고 기술을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정서 발달, 정

서 인식 기술, 그리고 문제해결 기술에 관한 정보

가 포함된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ROE)”라는 프로그램은 공감적 염려와

조망 수용이라는 공감의 두 가지 차원과 정서조

절에 기술과 정서 이해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유치원생부터 8학년 아동들에게 실시되는

학교에 기반한 예방 프로그램이다(Schonert-

Reichle, Smith, Zaidman-Zaitz, & Hertzman,

2012). 이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미국 프로그램인 대안적 사고 전략을 촉진하기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또한 예방적 개입에 해당하는데, 이 프

로그램도 학교 장면에서 실시되며 생물학적, 환경

적 영향을 고려해 정서 관련 기술들을 가르친다.

프로그램에는 전두엽에 의한 정서와 행동의 고차

순위 처리와 조절이라는 수평통제(vertical

control)와 전두엽과 변연계의 신경학적 상호연결

성을 증진시키는 수직통제 내용이 포함된다.

PATHS 관련 연구(Greenberg, Kusche, Cook, &

Quamman, 1995)는 치료 후에 정서 단어 유창성

과 정서 경험을 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스

트레스를 받는 동안의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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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정서조절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

양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었다.

우선 특정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

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

소년의 정서 부적응에 주목하여 자신의 감정 탐

색, 인식, 표현, 조절에 중점을 둔 정서조절프로그

램(박은민, 김봉환, 2009), 보호자의 양육거부나 학

대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공

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정서 이해, 타인정서 공감, 부정적 정서 조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손경숙, 2007), 저소득층 아동을 대

상으로 정서인식과 표현, 정서조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을 강화하는 문학치

료 프로그램(최은주, 2011),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

로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적응적인 정서표

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서조절력 향상을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강은주, 천성문, 2011), 공

격성이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감정탐색, 감정표

현 등을 내용을 하는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

램, Wee센터에 의뢰된 위기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감소와 정서조절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둔 놀이

중심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이정자, 2013)이 있다.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예절, 체

육, 무용, 놀이, 사회성, 언어, 원예, 음악 등의 다양

한 방식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정서프로그

램을 실시한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99편을 메타

분석(이혜숙, 최인숙, 임신일, 2011)한 결과, 아동․

청소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

크기는 중간정도의 효과(0.472)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는 장애아동, 대상긴

관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유형에서는 공

동생활가정, 연령 및 학년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높은 평균효과크기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

와 청소년기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 실시가 도

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안하였다.

논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병인론과 예

방 연구에 있어 중요한 안건은 적응적인 정서성

이 위험, 부적응,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

인하고, 적응적인 기능과 정신병리적인 기능을 구

분하는 정서성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다

(Cole et al., 1994).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정서조절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

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하기에 발달적

연속성 안에서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보고 정서조

절능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향

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절감차원에서

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서조절과 현재의 치료적 개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 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

고 향후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았는데,

정서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정의

는 없다. 비록 정서조절이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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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요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만 연구자 각각

의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이다. Cole 등(2004)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서

조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방향을 안내하고 발전시켜 나갈 작업정의

(working definition)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 과정 중에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조절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간다. 생의

첫 1년 동안의 정서조절곤란은 유아의 욕구와 상

황적 요구가 맞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있다. 학령

전기와 학령기 동안에는 정서 표현에 대한 이해

와 규칙의 사용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정서조절

기술들이 발전하며 청소년기에 정서조절이 양식

화된다. 뿐만 아니라 뇌 발달도 정서 발달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

서조절 연구는 이런 발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조절 연구들은 발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성

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달단계

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각기 다르다. 정

서조절은 단순히 개인차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인지, 사회성, 두뇌, 정서 등 다양

한 영역에서의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서조절과 부적응 양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달적

맥락에서 정서조절에 관한 기초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때 발

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은 정서가 어

떻게 조절되고 그 조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화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

며 어떤 처리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향후 정신장애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혹은 장애를 유지하게 하는지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Cole et al., 1994). 특히 정서조절

은 신경생리학적, 인지적, 주관적 평가와 같은 내

적 시스템, 얼굴표정, 행동 기능과 같은 행동 요소

들, 그리고 문화적 가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

개인적 동기/목적과 같은 외적/사회적 구성요소들

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구성요소의 관리와

체계화를 포함한다(Kopp, 1982). 또한 Cole 등

(1994)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정상군, 위험군, 임상

군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상의 비교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결함은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발달정신병리학

에서 중재(intervention)란 일탈된 유기체가 적응

적 경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유기체를 변화시

키는 기능을 하는 계획된 외적 입력이나 투입을

말한다(Marvin, 1992). 이러한 중재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중재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중재가 포함된다(장휘숙, 1998). 여기

서 치료적 중재란 일탈된 발달 경로에서 정상적

발달 경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을

말하는 것으로 뚜렷한 부적응이나 정신장애를 경

험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발달의 정상궤도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돕는 정서조절 개입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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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정서혁명 이래로 많은 정서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 노

력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져 왔다(Suveg et

al., 2006).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서조절 능

력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성인기 부적응으

로 이어지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정서중심인지행동치료(Suveg et al.,

2006), 맥락적 정서조절치료(Kovacs et al., 2006)

을 비롯하여 정서조절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

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Nerkin,

Wupperman, Reichardt, Pejic, Dippel과 Znoj

(2008)은 정서조절에서의 문제가 다양한 정신장애

에서 흔히 발견되므로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달,

유지, 치료에 필수적인 정서조절 기술을 확인해야

하며, 이런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 장애

에만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기술들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개입법을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특

정 장애 치료에 이런 개입내용을 포함시킴으로

정신장애를 위한 현재의 심리학적 개입의 효율성

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도 예절, 체육, 무용, 놀이,

사회성, 언어, 원예, 음악 활동 등에 기반한 다양

한 사회․정서발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

들은 특정 시기의 정서조절발달 특징을 심도 있

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Berking(2007)이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적

응적인정서조절을개념화하는모델에서제안한중

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정서자각(e.g.,

Lischetzke & Eid, 2003), 2)정서를확인하고명명하

기(e.g., Bagby, Parker, & Taylor, 1994; Feldman-

Barrett, Gross, Christensen, & Benvenuto, 2001),

3)신체 감각과 관련된 정서를 해석하기(e.g.,

Damasio, 1994; Marchesi, Fontò, Balista, Cimmino,

& Maggini, 2005), 4)정서 메시지를 이해하기(e.g.,

Southam-Gerow & Kendall, 2002), 5)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지하기

(e.g., Gilbert, Baldwin, Irons, Baccus, & Clark,

2006; Leahy, 2002), 6)기분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바꿔보기(e.g.,

Catanzaro & Greenwood, 1994;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7)정서를수용하

기(e.g., Greenberg, 2002; Hayes, Strohsal, &

Wilson, 1999; Leahy, 2002), 8)부정적인 정서를 감

내하기(e.g., Kabat-Zinn, 2003; Kobasa, Maddi, &

Kahn, 1982), 9)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

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e.g.,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hsal, 1996).

Berking(2007)의모델에서강조하는것은자신이바

라는 방향으로 정서를 수정하는 능력과 정신 건강

에 필수적인 원치 않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내하는

것이다.

Berking(2007)의 모델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초

점을 맞춘 제안은 아니다. 그러나 성인 정서조절

에 관한 개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 기술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렇듯 정서조절에 특화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

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

을 확인하여 이 요인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조절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된다. 가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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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정서가 발달하는 단계, 표현규칙 전략이

발달하는 단계 등 각 단계에 발달 과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주 양육자의 영향이 크므

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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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aptive regulation of emotion is critical for social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it is being considered as a transdiagnotic fact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view the emotion regulations of child and adolescent from developmental

perspective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emotion

regulations during this period. To achieve this, definitions of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aspects of emotion regulations of brain developments of emotion regulations,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regulations of child and adolescent, parents’ emotion regulations and emotion

expressions, emotion regula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patholoy with the current

state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ere all examined. Finally, further research

tasks on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ase of previous

contents were suggested.

Keywords: emotion regulation, Child, adolescent,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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